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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史 書藝術의 審美眼 硏究- 特히 文人畵 精神性을

中心으로

The review of Aesthetic Eye for Chusa, Kim jeong hee’s calligraphy 
arts- Especially, Focused on the spirituality of literati paintings 

권윤희

Kwon Yun Hee

요 약 추사는 우리 문화역사에서 진주와도 같다. 그의 불우했던 시대적인 환경이 그를 더욱 더 정진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의 예술은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20대 약관의 시기에 이미

청조 문화의 당대 거장인 옹방강·완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넓게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유배생활을 했던 謫居地에서의 서예술활동은 추사체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세한도를 그림으로서 그의 문인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서신을 통하여 그의 문화·예술·사상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청대의 고증학을 바

탕으로 실사구시의 사상과 철학도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추사의 문인예술에 대한 審美眼을 歲寒圖·不作蘭圖 등을

통하여 정신성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추사 예술의 본질이 되는 심미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요어 : 추사 김정희·문인화·정신성·세한도·심미

Abstract  Chusa is a pearl in our cultural history. His unfavorable times and circumstances made him more and 
more devoted, and through this, his art was able to bloom brilliantly. He was born and raised in a prestigious 
family, and was able to establish his academic world broadly through the encounter with Ongbanggang and 
Wanwon, the great masters of the Qing Dynasty culture at the time of the 20s. Particularly, his artistic 
activities in the area where he lived in exile allowed him to establish Chusache. He also showed the essence of 
his literary spirit as a picture of Sehando. Through numerous letters, he can also examine his culture, art, and 
thought. Furthermore, based on the archaeology of the Qing Dynasty, you can also examine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the real world.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and review the Aesthetic Sense of Chusa's 
literary art in terms of mentality through Sehando·Bujakrando. This is because it is judged to be an aesthetic 
sense that is the essence of Chusa art.

Key words :  Chusa Kim jeong hee·literati paintings·spiritualiry·sehando·ase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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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본인 학자 후지즈카는 『淸朝文化의 東傳의 硏

究』에서 추사 김정희를 통하여 중국 청대의 문명이 조

선으로 전달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추사는 우리 문화

역사에서 진주와도 같다. 그의 불우했던 시대적인 환경

이 그를 더욱 더 정진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의

예술은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는 명문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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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성장하고, 20대 약관의 시기에 이미 청조 문화

의 당대 거장인 옹방강·완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넓게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유배

생활을 했던 謫居地에서의 서예술활동은 추사체를 확

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세한도를 그림으로서 문인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서신을 통하여 그의

문화·예술·사상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청대의 고증

학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의 사상과 철학도 살펴볼 수 있

다. 본고는 추사의 문인예술에 대한 審美眼을 歲寒圖·

不作蘭圖 등을 통하여 정신성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고

자 한다.

Ⅱ. 審美眼의 形成의 時代的 背景

秋史 金正喜(1786∼1856, 이하‘추사’)는 正祖 10년 충

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고 아버지는

훗날 판서를 지낸 魯敬(1766∼1837)이며 어머니는 기계

유씨이다. 魯敬은 能書家로서 아직도 筆跡이 남아있다.

추사의 아명은 元春이며 號를 ‘추사’라 하였으나 이후

阮堂·勝雪道人·老果·病居士 등 1백여 개의 호로 바꿔가

며 사용했다. 추사는 경주김씨의 집안으로 朝鮮後期 純

祖년간 세도정치 시절에 安東 金氏·豊壤 趙氏와 우월을

가릴 수 없는 가세를 자랑했다.(유홍준, 「秋史 金正喜

― 저 높고 가파른 藝術世界」, 『역사비평』,42호,

1998, 275쪽 참조)

그러나 政爭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상황으로 月城尉

家에 暗雲이 드리운다. 이러한 중에서 추사는 어릴 때

부터 家學을 수련하여 士大夫들의 기본교육인 儒家七

書와 史書의 講學을 받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月城尉家

에 수장된 다방면의 藏書와 書畵眞蹟을 통하여 傳統學

藝에 대한 기초수련을 다졌다. 또한, 北學의 기수이며

經師인 朴齋家로부터 수업하여 新思潮인 北學에 대한

지식도 쌓아갔다. 少時에는 華嚴寺에 있으면서 佛典을

공부하여 경학에도 조예 깊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閔

奎鎬(1836∼1878)는 그의 「阮堂小傳」에서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전심하여 공부한 것은 十三經 이었는데 더욱 周易에

대한 연구가 깊었고 金石, 書誌, 詩文, 篆隸의 學問에까

지 그 근원을 파헤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은 평

소에 저술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젊었을 때 집필

했던 것 모두 치레에 걸쳐 다 태워버렸다.(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首序 「小傳」, “專心用工 在十三

經 尤邃於易 今石圖書 詩文篆隸之學 無有不窮其源…不

喜著述 少日所 纂言者 焚之再.”)

이렇듯 秋史는 학문 硏鑽에 매진하며 자신에게도 매

우 엄격한 채찍을 가하면서 月城尉家에 불어닥친 연이

은 家禍를 이겨나가게 된다.

24세 때 生員試에 入第하여 生父 魯敬이 冬至副使로

燕行하는데 부친의 子弟軍官으로 隨行하게 됨으로써

秋史 學問의 영역을 넓히는데 크나큰 轉機를 이루게 된

다. 燕京에서 阮元(1764∼1849)과 翁方鋼(1733∼1818)은

師弟의 緣을 맺을 만큼 弱冠의 청년학자 추사의 학식과

총명함에 傾倒되었다. 泰和雙碑之錧에서 阮元과는 經學

觀·藝術觀·金石考證의 방법론을 토로하며 소장하고 있

는 진귀한 拓本을 보게되며 著書「經籍纂詁」106권·

「揅經室文集」제6권·「十三經注疏校勘記」245권 등을

기증받는다.

이에 추사는 자신의 호를 阮堂이라 하여 師弟관계임

을 천명하게 된다. 추사는 石墨書樓에서 78세의 老大家

翁方鋼과의 對坐에서 筆談을 통한 대화를 한 바 있다.

이 때 옹방강은 추사의 藝術을 看破함에 따라「經術文

章海東第一」이라고 즉석에서 휘호한 바 있다. 이를 통

하여 師弟之義를 맺고 자신의 學統을 전수하려 했다.

이 때 翁方鋼의 金石·書畵·眞蹟을 보게 되며 金石 考

證과 書畵鑑識 및 書法原流에 관한 소상한 가르침을 받

는다. 그리고 朱鶴年에게는 淸朝考證學을 사상적 바탕

으로 하여 극도로 이념화된 淸朝文人畵風을 배웠다. 그

리고 徐松으로부터는 考證學에서 歷史地理學의 중요성

을 듣게 된다. 翁方鋼은 漢代 訓詁學과 宋代 性理學을

별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漢宋不分論」을 주장하였다. 阮元은 經世致用을 주장

한 淸朝經學의 정통을 이어 學說과 方法論을 주장하렸

다. 이러한 옹방강과 阮元의 학문과 사상은 朴齋家의

北學의 傳受와 함께 秋史의 經學觀에 큰 영향을 끼쳐

31세에 「實事求是」를 저술하게 된다. 그는 북한산 巡

狩碑를 발견하고 「禮堂金石過眼錄」의 저술하였다.이

를 통하여 추사는 考證學의 핵심을 이루는 經學과 金石

學의 眞髓를 체득하여 北學의 宗匠이 되었다.

추사는 유배생활로 개인의 일생으로 볼 때는 험난하

고 고난에 찬 시기였으나 그때까지 축적된 학문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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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이 법도를 넘어서는 예술 혼으로 일깨워져 개화

하게 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작이 「歲寒圖」이다.

Ⅲ. 審美眼 形成의 內容

1. 實事求是의 審美眼

조선조 임진ㆍ병자의 양난 이후 유학의 한 사조를

「實事求是之學」이라 하고 이를 「實學」이라 약칭(千

寬宇, 『韓國史의 재발견』 「實學의 개념 정립 - 1930

代」, 一潮閣)한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의견들

이 나왔다.

實學이란 일반적으로 空疎한 性理學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를 위한 반성으로 英正祖時代에 새로운 사상체

계를 모색한 학풍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형성 시기와

학문적 특성에 따라 秋史 金正喜를 ‘實事求是學派’의 중

심인물로 지칭한다.(李佑成, 『實學硏究入門』「實學硏

究序說」, 一潮閣 1973, 6쪽 제1기 經世致用學派(18세기

전반), 제2기 利用厚生學派(18세기후반), 제3기 實事求

是學派(19세기전반)로 나누어 전개.)

추사의 학문관은 儒學의 근본정신인 성현의 道를 구

현하는 것을 理想으로 삼는다는 점은 기존의 儒家와 같

다. 그러나 추사는 朝鮮의 樸學을 계승하고 淸代 學術

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태도로 이를 經學ㆍ金石學 그리고 예술에까지 적용시

켜 斯界의 新紀元을 열었다.(徐坰遙, 「金秋史의 학문과

예술」『書通』, 동방연서회 1974, 秋冬 46쪽)는 점에

특징이 있다.‘實事求是’란 사실에 의거하여 사물의 진리

를 찾는 의미로 학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漢書』

「河間獻王傳」,“實事求是 此語乃學問 最要之道”)이다.

이와 같이 實事求是는 經典의 眞意를 바르게 규명하며

實踐躬行함에 있으나 秋史의 실증적 객관적 과학적 연

구 태도는 학문이든 예술이든 모든 면에서 일관된 정신

으로 그의 美學思想에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實事求是的 美意識’이란 철저한 법과 격식에 기초하

여 實用ㆍ實踐을 통한 아름다운 美的 世界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즉, 格調가 높은 예술세계와 독창적인 미적

취향을 조성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法ㆍ格式에 기초

하여 성찰적 태도와 이론적ㆍ비판적ㆍ체계적 지식을

통하여 창작의 세계를 전개하는 예술정신이다. 이같이

오랜 경험과 문화축척 과정에서 成立된 전통적인 법이

나 격식을 충실히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체득한 것이

實事이다. 求是는 이런 과정 속에 얻어진 보다 나은 변

화의 美的要素 또는 진실미다. 또한, 實事는 사실적인

美라고 한다면 求是는 정신적인 미를 뜻할 수 있다. 이

러한 實事求是的 美意識은 훌륭한 예술창작에 있어 필

수적인 구현정신이다. 먼저 實事求是的 美意識과 관련

된 추사의 書法論을 들어보자.

入筆의 法은 순전히 逆勢를 써야 하는데, 지

금 보내온 글자를 보니 이것은 모두 順勢에 가

깝습니다. 이는 반드시 공중으로부터 곧바로 갈

라 들어간 다음에야 비로소 그 妙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갑자기 이어받아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야 얻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結構의 妙는 또 변환

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팔뚝 저변에

三百九碑(三百九碑는 宋의 婁機가 찬한 「漢隸

字源」에 들어 있는 漢魏시대 비문의 隸字를

말함. 「漢隸字源 」는 碑目 제일의 孟郁脩堯廟

碑부터 第三百九의 酒泉題名까지 많은 비문의

隸字들을 韻으로 분류 수록.)가 들어있지 않으

면 또한 하루아침 사이에 아주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阮堂全集』卷二 「答趙怡堂

冕鎬」, “入筆之法 純用逆勢 今觀來字 皆近順勢

此必從空直劈然後 始得其妙 亦非可以襲而取之

大下工夫而後 得之耳 且結構之妙 又有變現 不

測者 不有腕底有三百九碑 亦難一朝之間出之易

易耳”)

이것은 門人 趙怡堂 질문에 대한 答書에서 書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逆入에 대한 많은 諸家들의 說

이 있으나 모두 逆勢로 入筆하여 平出하는 것을 기본으

로 철저한 法과 格式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법고를 바탕으로 창신에 임해야 함을

보여준다.

2. 經學思想과 審美眼

추사의 학문관은 經學에 바탕을 두고 內聖外王을 추

구하는 儒學의 理想적 인간관에 목표를 두고 (『阮堂全

集』卷一, “竊謂學問之道 旣以堯舜禹湯文武周孔爲歸則

當以實事求是”)있으며 美學思想도 대개 經學에 기저를

두고 인격적 美德과 中和美의 美學理論을 전개하였다.

추사는 서화를 비롯한 모든 예술행위에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정신으로 인격성을 꼽는다. 그러한 인격

즉 品格은 俗氣 習氣를 없애고 線劃에 자신의 心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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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는 掘處를 강조하였다. 그 掘處는 다름 아

닌 진실성 즉 儒家哲學에서 다루어지는 誠이라 할 수

있다.( 徐坰遙, 「金秋史의 예술정신」 『도원 柳承國

회갑논문집 』, 582쪽)그의 서화창작에 나타난 예술론

과 진실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다만 지금 문장에 뜻을 두는 자는 첫 번째 義

諦가 있으니 이는 마땅히 먼저 스스로 속임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黃內가 理에 통하게

되어 萬竅가 玲瓏하다. 黃內가 理에 통하고 萬

竅가 玲瓏하고서 문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

디 있겠는가?(『阮堂全集』卷四 「與李汝人最

相」, “但今留心文章者 有弟一義諦 當先自無自

欺始也 自無自欺始 黃內通理萬竅玲瓏 寧有黃內

通理 萬竅玲瓏 不能文章者乎”)

문예나 서화는 같은 妙境에서 모두 마음속에서 나오

는 정감을 표현하는 것임으로 스스로 속임이 없는 곳에

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毋自欺’는 성의ㆍ정심

의 바탕에서 예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면적

인 진실성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미의식이다. 이러한

미의식과 관련하여 北宋의 郭熙는 ‘인품이 이미 높으면

기운이 높지 않을 수 없고, 기운이 높으면 生動하지 않

을 수 없으니, 이른바 神妙하게 되고 또 神妙하게 되어

능히 精光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또, 文氣는 문인들의 주관적인 기질이다. 그러므로

감상자도 작가의 예술적인 기교를 감상하기보다는 그

림 밖에 표출된 정신성을 높이 평가할 때 진정한 미의

식의 세계를 享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 성실

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세계는 모든 만물의 이치가 통하

여 온 천지에 영롱한 빛이 발한다(黃內通理 萬竅玲瓏)

고 추사는 無自欺의 誠意 正心을 강조하고 있다.

儒家 美意識의 특징은 中和美에 있다. 추사는 詩ㆍ書

ㆍ畵에 經學을 인용하여 중화미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周易』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性靈과 格調가 구비된 연후에 詩道는

工巧해진다. 그러나 『周易』에 이르기를 ‘나아

가고 물러가며 얻고 잃음에 그 올바름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무릇 그 올바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詩道로 말한다면 반드시 격조로

서 성령을 載整하여 淫放하고 鬼怪한 것을 면

한 후에 詩道가 비단 工巧해 질뿐만 아니라 또

한 그 올바름을 잃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

물며 進退得失에 있어서랴.“(『阮堂全集』卷六

「題彛齋東南二詩後」, “然性靈格調具備 然後詩

道乃工 然大易云進退得失 不失其正 夫不失其正

者 以詩道言之 必以格調 裁整性靈 以免乎淫放

鬼怪 而後非徒詩道乃工 亦不失其正也 況於進退

得喪之際乎”)

여기서 書畵는 동일한 妙境으로 『周易』에 나타난

中和思想을 詩에 응용하고 있다. 즉 秋史 당시 詩作法

의 핵심적인 개념은 性靈과 格調가 서로 어우러져 中和

性이 겸비됨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詩道가 工巧해진다

고 본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周易』의 中和를

응용하여 性靈과 格調의 균형성을 말하고 있다. 性靈은

정상적인 감정이나 정서에 잇다. 그러므로 이를 벗어나

면 淫放鬼怪를 免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요소가 相反

相成으로 보완되고 균형을 이룰 때 보다 좋은 詩가 된

다는 것이다. 이같이 經學의 온축된 지식을, 특히 『周

易』의 中和的 사유를 미학사상에 투영하는 정신과 두

待對개념을 균형 조화시켜 中和美를 이루는 것이 秋史

미의식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周易』을 통해 均平과 中和精神을 뚜렷하게 표현

한다. 이러한 『周易』과 관련된 中和意識이 응용되어

중화미가 예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秋史는『周易 』의 中和的 사유를 寫蘭法에 적용시켜

자신의 예술정신을 펼치고 있다. 이같이 寫蘭法을 『周

易』에 대비시켜 설명하는 것은 實事求是 정신에서 나

온 秋史 학문방법의 특징이다.

蘭草를 그리자면 의당 左筆의 한 법식을 爛

熟히 해야 하며 左筆이 익숙해지면 右筆은 그

대로 따라서 되나니 이는 損卦의 어려움을 먼

저하고 쉬움을 뒤에 하는 義이다. 군자는 한번

손을 드는 사이에도 그저 되는 대로 해서는 아

니 된다. 이 좌필의 한 획으로서 損上益下의 대

의에 끌어들여 펴나가서 곁으로 消息을 통하면

변화가 무궁하여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않은 곳

이 없다. 이런 때문에 君子는 붓을 내리게 되면

바로 경계를 붙여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군자의 筆이 귀하다 하겠는가? 蘭은 鳳眼과 象

眼으로 통행하는 法規이니 그것이 아니면 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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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이것이 小道이지만 법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나아가서 이보다 큰

것에 있어서랴.(『阮堂全集』卷六, “寫蘭當先左

筆一式 左筆爛熟 右筆隨順 此損卦先難後易之義

也 君子於一擧手之間 不以苟然以此左筆一畵 可

以引而伸之於損上益下之大義 旁通消息 變化無

窮 無往不然 此所以君子下筆 動輒寓戒 不爾 何

貴乎君子之筆 此鳳眼象眼通行之規非此無以爲蘭

雖此小道 非規不成 况進而大於是者乎 是以一葉

一瓣 自欺不得 又不可以欺人 十目小視 十手所

指 其嚴乎是以寫蘭下手 當自無自欺始)

秋史의 經學에 의한 美意識은 인격적 미덕과 中和美

로 모두 유가의 美意識과 유사하다. 이것은 秋史의 학

문관이 儒學의 근본정신인 성현의 道를 구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秋史의 書畵 創作

論에 나타난 美意識은 인격적 미덕과 中和美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며, 더 나아가 書畵도 하나의 道로서 평가

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金石氣·古拙美와 어우러

져 보다 나은 游於藝의 세계로 전개시키고 있다.

Ⅳ. 추사의 文人畵 審美觀

1. 詩․書․畵․三絶

東洋藝術에서는 詩ㆍ書ㆍ畵는 서로 合一됨으로써

詩ㆍ書ㆍ畵 一致의 美學의 독특한 형식을 낳았다. 즉,

詩와 書畵의 同體性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형태

로써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예술로 승화한 것이다.

詩ㆍ書ㆍ畵 三絶은 詩와 書에서 一氣를, 畵와 書에서는

一體를, 詩와 畵에서 一致를 구가한다.(金敬子, 「문인

화의 예술철학적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5쪽)그리하여 書畵는 同體性으로 文人畵의 바탕

이 되었다. 문인들은 남은 墨으로 墨畵를 그리고, 筆墨

으로 畵題詩를 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따라서

蘇東坡가 王維의 시를 보고 ‘詩中維畵 畵中維詩’라고 評

한 것도 詩ㆍ書ㆍ畵 一致의 예술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사 자신이 淸代 당시 고증학 중심의

翁方綱 일파에게 영향 받은 것이다. 종래 문인화가들이

주장하던 詩書畵 일치의 막연한 문인 취미를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의 學藝一致의 예술세계를 지향하게 된 것

이다. 秋史는 詩書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書法은 詩品, 畵髓와 더불어 동일한 妙境이

다. 예컨대 西京 옛 隸書에서 못을 끊어 잘라

놓은 듯 凶險하여 두렵기까지 한 필법은 곧 씩

씩함을 쌓”아 웅장하고자 하는 뜻이고, 푸른 봄

날 앵무새와 꽃을 꽂은 舞女는 거울을 끌어당

기어 봄을 웃는 뜻이며 하늘에 놀고 바다에 노

늘 것은 곧 앞에는 三辰을 부르고 뒤에는 봉황

을 이끄는 뜻으로 詩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두가 ‘물상 밖을 넘어 環中을 얻는다.’는 말을

벗어나지 않는다. 능히 二十四時品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書境이 곧 詩의 경지가 된

다.(『阮堂全集』卷八「雜識」,“書法與詩品畵髓

同一妙境 如西京古隸之斬釘截鐵凶險可畏 卽積

健爲雄之義 靑春鸚鵡 揷花舞女 援鏡笑春之義

遊天戱海 卽前招三辰後引鳳凰之義 無不與詩通

竝不外於超以象外 得其環中一語 有能妙悟於二

十四品 書境卽詩境耳”)

秋史는 詩書畵의 경지는 모두 동일한 妙境이라고 인

식하였다. 즉, 詩書畵의 일치는 똑 같은 道이다. 작가의

형식적인 기품과 물상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내면적·심

미적인 예술세계를 깨닫고 詩書畵가 조화를 이룰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공통적 본질은 可

視的 形象을 넘어선 不可視의 경지에 있다. 이를 통하

여 내면적 경지를 상징하고 추구함으로서 詩書畵의 조

화를 꾀할 수 있다.

秋史는 예리한 감식안과 절묘한 필묵으로 된 서에술

을 남겼다. 그는 俗氣와 形似를 배제하고 心意的 품격

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文字香·書卷氣에 기본을 두고

理念美의 세계를 추구하였다.(徐東亨, 『詩로 읽는 서화

의 세계』, 이화출판사, 1998, 258쪽)秋史는 詩ㆍ書ㆍ畵

가 예술의 본질에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한다.그는

門人 吳慶錫에게 준 편지에서 詩ㆍ書ㆍ畵의 공존을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司空表(聖司空表聖은 당대의 사공도로 二十

四詩品을 저술.)의 二十四詩品은 詩의 경지가

아닌 것이 없었다. 東坡公의 ‘空山에 인적은

없고,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空山無人 水流花

開]([空山無人 水流花開]는 소식의 羅漢訟 출

처)와 ’산은 높고 달은 작으며 물이 마르니 뿌

리만 솟았네.[山高月小水落石出]([山高月小水落

石出]는 소식의 後赤壁賦 출처)라는 것도 바로

무상의 묘법인데 지금이 落木一雁은 두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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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또 하나의 특이한 경계를 뽑아냈으니 笤

侯의 가슴속에는 天機가 가득하여 두 분을 넘

어설 수 있단 말인가. 일찍이 笤侯의 시를 보니

‘새벽에 온 꾀꼬리가 깊은 생각을 지녔다.[曉來

黃鳥有心思]’라는 구절이 있어 너무도 사공의

풍류와 같으니 과연 一雁의 경지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단 말인가.(『阮堂全集』卷四 「書讀」,

“司空表聖二十四詩品 無非詩境 坡公空山無人

水流花開 山高月小 水落石出 又是無上妙諦 今

此落木一雁 於兩公之外 拈出一異境 笤侯胸中

天機自足 有以上摩兩公那 嘗見笤侯詩 有曉來黃

鳥有思心歟 有之句甚似司公風味 果有得於一雁

境中者歟” )

司空表聖의 二十四詩品은 시의 뛰어난 경지를 묘사

한 것이다. 특히 東坡의 시구는 그림 같은 자연의 모습

을 詩로써 나타나게 묘사하였다. 마치 내면에 天機가

담겨 있어 우주 만물의 道를 연상하게 하는 妙諦를 내

포하고 있는 듯 하다. 秋史는 詩와 畵를 동일시하는 경

지를 논하고 있으며 그 내면적인 성정을 강조하고 있

다. 이와 같이 詩ㆍ書ㆍ畵의 경지는 모두 동일한 경지

의 妙諦로서 물상의 경지를 넘어선 경지이다. 그러므로

추사는 작가의 정신적 경지에서 表出ㆍ表現되어야 한

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文字香, 書卷氣

書藝는 敍情을 本質로 하면서 또한 性情을 陶冶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옛부터 사대부나 선비, 문인들이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훌륭한 작가일수록 고도의 정

신영혼과 내적인 생명력을 작품 속에 용해시켜 야 한

다. 이를 통하여 감상자의 강렬한 인상과 공감을 자연

스럽게 불러일으킨다. 특히 書藝는 추상적인 線條와 그

구성으로 각자의 본질적인 생명을 顯現시켜 내는 예술

이므로 서예가 담아내는 個性은 기타 예술이 담아내는

개성보다도 심각하고 진절하다.(宋河璟. 『신서예시

대』. 不二. 1996, 209쪽)

근대 문화예술가인 오세창이 “退溪는 대개 書는 마

음의 그림이니, 마음이 그려내는 조형에서 족히 그 사

람을 알아 볼 수 있다.”(吳世昌. 『槿域書畵徵』. 시공

사. 80쪽, “退溪書小屛識曰 盖書心畵也 心畵所形 誠足想

見其人”)고 하는 것은 글씨가 바로 그 사람과 같다는

‘書如其人’을 말하는 것이다. 文字香과 書卷氣정신은 宋

代 性理學的 사유와 관련이 있다.

宋代의 서예미학은 중국 고대 서예 미학의 발전 과

정 중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정감과 주관

개성을 중시하는 미학 사조가 일어났다. 宋代의 성리학

과 아울러 서예를 ‘宋人尙意’라 말하듯이, 개인의 자유

의지와 개성을 중시하는 서정표현으로서 尙意的인 書

藝潮流가 필연적으로 ‘論書及人’의 품평기준과 서론을

형성하게 된다. ‘論書及人’은 서예작품을 평가하면서 그

서예가의 인품과 학덕도 함께 평가한다는 뜻이다.(金炳

基,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미술문화원, 1989, 103

쪽) 서예는 가장 전형적인 士大夫, 文人, 선비들이 가까

이 하는 예술로서 文人의 淸雅하고 표일하면서도 높은

정감을 표현해야 한다.따라서 자연히 높은 학문과 수양

이 요구되었다. 이는 바로 ‘文字香과 書卷氣’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서예가 어우러져야 品格있는

작품으로 現發될 수 있다고 여긴다.

‘文字香’이란 古典書의 철저한 臨書와 古碑의 문자연

구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審美意識이다. 그리고‘書卷氣’

는 많은 讀書와 학문을 통하여 형성되는 차원 높은 知

性의 세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文字香․書卷氣’는 마음

에 감동을 주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文字香․書卷氣’의 정신이 언제부터 확립되고 요구

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①王維가 唐의 三絶의 경지나

‘문자향․서권기’의 확립 바탕에서 詩를 쓰고 書畵를 寫

하였는지는 단정키 어려움. ②아래 인용문과 유사한 文

章은 이미 漢이 揚雄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揚雄은

“千자루의 劍을 보지 않고서는 劍을 잘 사용 할 수가

없고, 千篇의 賦를 잃지 않고서는 賦를 잘 지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秋史와 翁方綱이 존경하고 사숙했던

宋의 三絶 蘇東坡의 글에서 그 정신을 찾을 수 있다.

書를 연습하여 쓰다 버린 붓이 山같이 쌓여

도, 아직 보배스러운 글씨가 되기에는 부족하

다. 책을 만권이나 읽어야 비로소 정신을 통할

수 있다.(蘇軾, 「柳氏二外生求筆迹」, “退筆成

山未足珍 讀書萬卷始通神”)

士大夫나 文人, 선비가 높이 연마해야 할 글씨 外에

독서를 강조한 글이다. 학문과 문자의 기운이 어우러져

야 글씨에 俗氣가 없어지고 고도의 정신과 내적인 생명

력이 용해됨을 주장하였다. 많은 책을 읽고 학문이 온

축된 지식을 예술에 透露하는 정신은 ‘尙意’의 예술사상

이다. 唐의 書는 엄하고 方整하다 하여 ‘唐尙法’이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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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宋代는 ‘宋尙意’는 宋代가 내면적인 수양과 지성을

통해서 구현시키는 예술정신을 중시함을 나타낸다. 이

는 송학과의 관계에서 내려진 시대적 의미의 書藝美學

思想이다. 書藝美學에 있어서 지식과 수양을 위하여 文

字香ㆍ書卷氣를 주장하는 것은 人格美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글씨 外의 공부를 강조하고 학

식과 수양이 없는 俗氣나 習氣를 반대하였다. 蘇軾은

“글씨를 쓰는 법에 학식이 얕고 소견이 좁고 배움이 부

족한 것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끝내 오묘한 맛이

모두 표현 될 수 없다.(宋民, 郭魯鳳역, 『중국 서예미

학』,東文選, 1998, 126쪽, “引馬宗霍 「書林藻鑒」作字

之法 識淺 見狹 學不足三者 終不能盡妙”)고 하여 文字

香ㆍ書卷氣의 정신으로 書藝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Ⅴ. 至高至純한 추사의 文人畵 世界

1.「歲寒圖」에 나타난 孤高美

秋史의 문인예술에서 「歲寒圖」(도1 )는 대표적인

문인화이다.그는 55세(1840) 7월에 尹商度의 獄事에 연

루되어 제주도 大靜에 위리안치되었다. 歲寒圖는 추사

가 59세 때 籍船 李尙迪(1804∼1865)에게 그려준 그림

이다. 이는 세속과는 다르게 窮境에 처해 있는 자신에

게 情誼를 보여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세한도는 보면 乾墨과 渴筆에 의한 간결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서로의 대칭을 피하면서 전체적인 균

형을 잃지 않은 中和와 여백 처리에 孤高한 품격과 文

氣가 넘치는 필법으로 그린 文人畵의 진수이다.

소나무가 두 그루씩 짝을 이루어 네 그루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老松은 萬古風霜을 겪은 듯 단 한 가지만

살아서 孤高하게 여운을 발하면서 꺼지지 않는 海東第

一의 通儒 秋史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외롭고 쓸쓸할

때에 특히 風霜孤節을 의미할 때는 대개 老松 한 그루

를 그렸다. 짝을 이루고 있어 뒤에 있는 소나무는 籍船

을 상징하고 있다. 뒤에 있는 소나무는 “德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德不孤 必

有隣)”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書卷氣ㆍ文字香에서 나

오는 寫意를 은유 상징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에 나타

난 잎 하나 하나 즉, 점획 하나 하나의 강한 필치는 誠

意정신에서 나온 文氣의 회화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정경은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

가 서 있는 모습에서 한편은 유배지의 쓸쓸함함이 드러

난다, 文氣 넘치는 그림의 格은 형식과 구도를 초월하

여 순수한 내면의 심경을 담은 秋史 자신의 孤高한 정

신의 美가 흐로고 있다.

미술사학자인 李東洲는 “ 歲寒圖는 그 筆線의 枯淡

하고 簡潔한 아름다움이 마치 高士의 人格을 대하듯 하

여 心意의 그림으론 과연 神品이라 할 만하다.”(李東洲,

「우리나라 옛 그림」, 博英社, 1975, 259쪽)라 한 바 있

다. 또 다른 동시대의 미술사학자인 安輝濬은 “題文이

적혀있는 그림의 격을 한층 높여주고 가로 긴 紙面에

가로놓인 草家와 志操의 상징인 松柏을 그린 매우 簡逸

한 작품이지만 그 그림 속에는 추사의 농축된 文氣가

넘치듯 배어 나고 있다. 배경을 대담하게 생략하고 표

현하고자 한 志操의 상징만을 간추려 요점적으로 나타

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과묵한 열변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安輝濬, 「韓國繪畵史」,一志社,

1993, 291쪽)고 하였다.이 같은 兩人의 評은 고담하고

간결한 필묵에 의한 高士의 心意와 節操를 표현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추사는 “淸高古雅한 文字香과 書卷氣가 들어있지 않

으면 역시 腕下와 指頭에 발현되지 않는다.”()『阮堂全

集』卷七, “非有胸中 淸高古雅之意 無以出手 淸高古雅

之意 又非有胸中 文字香書卷氣 不能現發於腕下指頭”

라 하며 그의 창작정신을 말한 바 있다. 이처럼 歲寒圖

에는 道文書畵一致의 정신과 孤高美가 상징적으로 담

겨있다,

2. 不二禪蘭의 觀念美

추사 문인화 대부분 墨蘭畵이다. 그 중에서도 不二

禪蘭(도2)은 그의 대표작이다. 淡墨의 草ㆍ隸書 筆意,

渴筆로 친 몇 줄기의 꺾여진 난 잎과 淡墨의 꽃 한 송

이와 濃墨 두 점의 花心으로 되어 있다. 또한 題跋에서

드러나는 정신성의 표현도 禪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지극히 관념적이다.形似에 의거하지 않고 지극히 寫意

的인 南宗風의 傳神論的 文人畵의 精髓이다. 추사는 ‘비

록 구천 구백 구십 구분에까지 이를지라도 나머지 일분

은 가장 원만하게 이루기 힘드니 이 일분은 사람의 힘

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며 역시 사람의 힘 밖에서 나오

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즉, 그는 일분의 역량

이 보태어져서 독창적인 개성을 함께 꽃피어낸 것이라

한 것이다.

난 그림을 치지 않은지 20년, 우연히 하늘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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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려냈구나. 문을 닫고 깊이깊이 찾아드니 이경치

가 바로 유마의 不二禪일세. 누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강조한다면 마땅히 비야리 성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

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절하겠다, 만향(“不作蘭畵

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不二

禪 若有人强要爲口實 又 當以毘耶無言射之 曼香”)

이는 不二禪蘭의 題跋이다. 性中天과 不二禪은 동양

예술이 추구하는 사상적인 기반이며 內面世界의 본질

이다.( 여기서 추사는 蘭그림의 경지가 不二禪(不二는

『維摩詰所說經』제9「入不二法門品」에 있다. “유마힐

이 차별을 떠난 절대 평등의 경지(不二法門)에 대해 어

떻게 대립을 떠나야 그것에 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을 던지자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모든 것에 대해서 말

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으

니 일체의 문답을 떠나는 것이 절대평등 즉, 不二의 경

지에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문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마에게 물으니 유마힐

은 오직 침묵하여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문수보살은 감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문자

나 말 한마디 없는 이것 이야말로 참으로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드는 것이다. )에 이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모든 행동이나 언어의 표현은 진실에 이르고자 하나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마힐은 이를 침묵으로 웅변

했다. 유마힐의 침묵을 추사는 한 포기 蘭으로서 표현

했다. “초서와 예서, 기이한 글자 쓰는 법으로써 그렸으

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으며 어찌 좋아할 수

있으랴, 구경이 또 쓰다.”(“以草隸奇字之法爲之 世人那

得之 那得好之也 謳竟又題”)도 추사가 凡人들과의 거리

를 두는 고독함과 함께 다소 오만함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비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면서

節義와 名分을 지키는 隱逸居士의 자부심이다. 또한 이

는 이 같은 경지에 있는 자가 많지 않음에 대한 쓸쓸한

심리이다.

“처음에는 도준에게 주려고 그린 것이다. 다만 하나

가 있을 뿐이지 둘은 있을 수 없다. 선객노인.”(“始爲道

俊放筆 只可有一 不可有二 仙客老人”)이라 제발도 적었

다. 이는 이를 그리게 된 동기이다. 하늘의 본성이 도와

얻어 낸 작품은 하나가 있을 뿐,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스스로 이 작품의 진가를 自題하고 있다.

작은 글씨로 된 제발인 “吳小山見而 豪奪可笑.”은 그림

의 깊은 묘미는 알지 못한 채 그림만 탐을 내서 가지려

는 태도가 가소롭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秋史의 자부

심이나 자만심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題跋에서 추사는 不二의 경지와 유마힐의 침

묵이 말하는 경지에 대해서 蘭 으로 傳神의 표현 방법

으로 그렸다. 현대적인 조형 감각과도 상통되는 추상성

을 보임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의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不二禪蘭의 題跋에서 보여지는 禪의 세계에 대

한 관념적인 아름다움은 추사 특유의 독창적인 강건 활

달한 書卷氣가 筆體로 인하여 더욱 돋보인다. 心意로

새롭게 태어난 蘭 그림과 題跋은 書와 畵가 조화를 이

루었다. 淡墨의 난초에 두 개의 濃墨의 검은 花心은 화

면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이 花心은 그림과 글씨를 이

어주는 요소다.(최순택, 『秋史의 書畵世界』(서울: 학

문사, 1996), 63쪽)

不二禪蘭圖은 落款이 많다. 회화에 있어서 낙관은 題

跋 그리고 印章을 모두 포함 한 것이다. 이는 독특한

부가형식인 美의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소치이다.

추사는 古印의 印譜의 영향을 받았으며 篆刻수준

또한 상당하였다. 不二禪蘭圖에 찍힌 인장의 글씨체는

篆書중 소전체로서 글씨자체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

으며 인장 15개중 주문인이 8개, 백문인이 7개인데 그

중 몇 개는 후대의 所藏家와 鑑識家들의 확인인도 포함

되어 있다. 인장의 붉은색은 화면의 흰색과 淡墨과 濃

墨의 墨色과 어우러져 均衡美와 함께 생동감을 갖게 한

다. 이처럼 不二禪蘭은 추사의 다른 墨蘭과는 구도·주

제·기법·제발·인장등의 분야에서도 색다르며 품격이 높

다. 이는 形似의 槪念을 떠나 오로지 心意의 傳神論적

인 접근방식으로 표현하였다. 秋史의 정신 바탕에 흐르

는 불교의 禪思想을 觀念美로 피어났다. 이는 추사 문

인예술의 독창적인 천재성이다.

3.「寫蘭」에 나타난 風格美

‘梅蘭菊竹’은 높은 가치의 품격과 玩賞의 대상으로

여겨 四君子라 한다. 梅蘭菊竹의 기품이 君子와 같아

많은 사랑을 받고 畵材로 쓴다. 四君子는 雪中의 梅, 凌

霜의 菊, 節槪의 竹, 幽香의 蘭으로 다같이 고결한 君子

의 심경이나 정취를 상징하여 霜寒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꿋꿋한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특

히 蘭은 기품이 그윽하고 추워도 靑綠을 더하며 그 꽃

은 더욱 그윽하다 하여 幽蘭으로 불린다. 특히, 흰 꽃의

향기는 은은하며 그 姿態가 그윽하다 하여 素蘭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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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蘭의 別名으로 香祖·王者之香·都梁香·水香· 香草·

大自香·大澤香·幽香·芝蘭·素蘭 등 특지에 따라 다양하

게 부르고 있다. 秋史는 난은 그윽한 향기가 으뜸이라

하여 「香祖庵蘭」(도3)의 畵題에 ‘난초는 모든 향기의

원조다. 董香光은 그가 거주하는 곳을 香祖庵이라 했

다.(『阮堂全集』卷三 「與權彛齋敦仁」, “蘭爲衆香之祖

董香光題其所居室 曰香祖庵”)라 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사는 寫蘭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난초를 치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 山水, 梅竹, 화훼,

禽魚는 옛날부터 잘하는 사람이 많으나 홀로 蘭草를

잘 친다는 말은 특별히 들은 바 없다.(『阮堂全集』

卷六, “寫蘭最蘭 山水梅竹花卉禽魚 自古多工之者 獨

寫蘭無特聞”)

비록 그림에 능한 자는 있으나 반드시 다 蘭에 능

하지는 못하다. 蘭은 畵道에 있어서 특별히 한 격을

갖추고 있다.(『阮堂全集』 卷七「雜著」, “雖有工於

畵者 未必皆工於蘭 蘭於畵道別具一格 胸中有書 卷氣

乃可以下筆”)

그는 대표적인 寫蘭 「不欺心蘭圖」에서 “난을 그릴

때 먼저 마음을 마땅히 속이지 않는 데부터 시작한다.

잎 하나 꽃술 하나라도 마음 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움

이 없게 된 연 후에야 남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모든 사

람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처럼 주시하고 있으니 두렵지 아니한가? 난초를

그리는 것은 작은 재주이나 반드시 스스로 誠意正心하

는 마음을 가져야 蘭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不欺心

蘭圖」, “寫蘭亦當作不欺心始 一撇葉一點瓣 內省不疚 可以示

人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雖此小藝 必自誠意正心中來 始

得爲下手宗旨”)

난의 德性之美는 人格과 德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룩된 內面的․精神的 가치를 의미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외모와 언행의 아름다움뿐만 아

니라 내면의 인격적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다. 孔子는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예악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

냐?(『論語』 「八佾」, “子曰 人而不仁 如禮何 人而不

仁 如樂何”)고 하여 禮樂의 본질이 단지 儀禮나 악기의

가락 리듬 등의 형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내면의 정신

적 가치에 있음을 말한 바 있다. 人格的 美德이란 결국

내면적인 정신의 미이다. 그러므로 인격적 眞과 善의

실질은 행위의 미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儒家의 예술에 先行되어야 할 바탕은 내면의

정신에 있다.

Ⅵ. 결 론

추사의 수많은 서신을 통하여 그의 문화·예술·사상

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의 청대 고증학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사상과 철학도 살펴볼 수 있다. 추사는 현

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 그와

는 200여 전 이상의 시대적인 차이로 인하여 미의식이

현대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문인정신의 極美

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의 정신경계와 예술경계가 連綿되어 오고 있다.

추사의 문인예술에 대한 審美眼은 歲寒圖·不作蘭圖 등

을 통하여 정신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가 이룩한

歲寒圖의 至高至純한 精神世界는 文人畵 精神의 核心

이다. 이를 통하여 문인화의 정신경계의 진정을 살펴보

았다. 그의 문인예술의 경계는 이처럼 至高至純하다. 이

는 그의 문인예술이 정신성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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